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낱말퍼즐 정답

숨은그림찾기 정답

영화‘007’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제임스 본드 역할

을 연기한 스코틀랜드의 원로 배우 숀 코너리가 지난 

31일 타계했다. 향년 90세.

숀 코너리는 숀 코너리는 첩보영화 대명사‘007’ 

시리즈의 첫 작품인‘007 살인번호’(1962)에서 주인

걸그룹‘이달의 소녀’가 데뷔 후 처음으로 미국 빌

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진입했다.

빌보드는 2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‘이달의 소녀’

미니 3집‘미드나잇’(12:00)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

인‘빌보드 200’에서 112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다.

공 영국 정보요원‘제임스 본드’역할을 맡은 1대 배우

다. 007 시리즈 이외에도‘오리엔트 특급살인’(1974년), 

‘장미의 이름’(1986),‘언터처블’(1987년),‘인디아나 존

스:최후의 성전’(1989년),‘더록’(1996년) 등 다수의 작

품에 출연했고 2006년 공식 은퇴했다.

연기 생활을 하며 언터처블로 1988년 오스카 남우조

연상을 수상했고 2개의 영국아카데미상(BAFTA), 3개

의 골든글로브상을 받았다.

2000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

위를 받기도 했다.

한편  숀 코너리는 말년에 치매를 앓았었던 것으로 

알려졌다.

숀 코너리의 부인인 미슐린 로크브륀은 1일 영국 데일

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“남편은 가족에게 둘러싸여 평

화롭게 숨졌다.”며“나는 항상 그와 함께 있었고, 그는 

조용히 떠났다.”고 전했다. 

이어 숨지기 전 건강 상태에 대해“그는 치매를 앓았

고, 피해도 컸다. 자신의 의사조차 표현할 수 없었다.”며 

“그는 아무런 소란 없이 조용히 떠나겠다는 마지막 소원

을 이뤘다.”고 설명했다.

이달의 소녀는 이전 앨범‘해시’(#)와 리드 싱글 ‘365’

로 빌보드에서 각각‘월드 앨범’차트 4위,‘월드 디지털

송 세일즈’차트 1위에 오른 적이 있지만 메인 차트에 들

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한국 여성가수가 이 차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보아, 소

녀시대, 투애니원(2NE1), 트와이스, 블랙핑크 이후 여섯 

번째다.

‘이달의 소녀’는 2018년 데뷔 후부터 글로벌 음악 시

장에서 꾸준히 계단식 성장을 이뤄왔다. 지난해 K팝 걸

그룹 최초로 미국 아이튠즈‘톱 앨범’차트와‘톱 싱글’

차트 모두 1위를 기록했고, 올해 초‘해시’(#)는 당시 K

팝 걸그룹으로는 최다 지역인 57개국‘톱 앨범’ 차트

에서 정상에 올랐다.

‘미드나잇’은 발매 후 미국을 비롯한 49개국에서 아

이튠즈‘톱 앨범’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흥행

했다.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가 프로듀싱에 참여한    

‘미드나잇’은 타이틀곡‘와이 낫?’(Why Not?) 등 8곡이 

수록됐다. 

이달의소녀,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첫 진입 닉쿤, 할리우드 영화
주인공 발탁

‘원조 007 제임스 본드’ 숀 코너리 타계

그룹 2PM 멤버 닉쿤이 할

리우드 영화‘홍콩 러브 스

토리’(Hong Kong Love 

Story)의 주인공으로 캐스

팅됐다.

‘홍콩 러브 스토리’는 키

오니 왁스먼 감독이 메가

폰을 잡은 로맨틱 코미디 

극으로, 닉쿤은 영화‘빅쇼

트’, 넷플릭스 드라마‘얼터

드 카본’등에 출연한 배우 

바이런 만 등과 호흡을 맞

출 예정이다. 특히 이번 작

품은 바이런 만의 실제 경험

담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비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

한다. 

극 중 부유한 가문의 자제로 변신한 닉쿤은 바이런 만과 함

께 홍콩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

를 찾아간다.

폴란드의 라이징 스타 도미니카가 둘의 상대역으로 등장해 

이들의 우정을 시험하게 된다.‘007 어나더 데이’,‘게이샤의 

추억’등에 출연한 중화권 원로배우 증강(Kenneth Tsang)도 

출연한다.

 

이번 작품은‘퍼시픽 림 : 업라이징’의 프로덕션 매니저로 

활약한 애런 셔쇼가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다음 달부터 본격

적으로 제작에 돌입한다.

▲ 닉쿤. 사진=JYP엔터테인먼트

▲ 007 위기일발(From Russia with Love, 1963)에 

    출연했을 당시의 숀 코너리. 사진=트위터(CNN)

▲ 걸그룹 ‘이달의 소녀’. 사진=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


